
                                                       

  

푸드나무, 140만 달러 규모 해외 수출 계약…세계 시장 공략 시동 

◼ 홍콩식품박람회에서 입증된 제품 경쟁력…세계 시장 공략 나선다 

 
▷  푸드나무 영업팀 조용일 부장과 홍콩 MEGROC사 관계자의 모습. (사진=푸드나무)  

 

제29회 홍콩식품박람회에서 뛰어난 닭가슴살 제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푸드테크 

기업 ‘푸드나무’가 홍콩의 브랜드 수입 유통 기업인 MEGROC사와 첫 해외 수출 계약을 체

결하였다. 첫 계약부터 계약 금액은 무려 약 140만 달러에 달한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닭가슴살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푸드나무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수출 준비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푸드나무의 

우수한 제품과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MEGROC사와 첫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푸드나무는 빠른 시일 내에 홍콩과 마카오 시장에서 한국 건강간편식의 강한 존재감을 내비

칠 계획이다. 홍콩의 750만 인구 중 30%에 달하는 25세~45세 고객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조리가 가능하고 맛있지만 영양소까지 갖춘 건강간편식의 영역을 확충할 예정이다. 푸드나

무의 제품들은 홍콩에 있는 세븐일레븐, SSM, 피트니스센터 등 400여 개의 매장 및 홍콩 온

라인 쇼핑몰 HKTV MALL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홍콩 유명 연예인을 통한 미디어 및 소셜 홍

보, 홍콩 보디빌딩 대회 협찬 등 활발한 마케팅 전략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이 홍콩식품박람회에서 홍콩 및 여러 나라 방문객들이 하루 평균 800~1000여 개의 제

품을 구매하는 등 이미 푸드나무 닭가슴살 제품의 맛과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입



                                                       

증된 바 있어 이번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푸드나무 담당자는 “홍콩식품박람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더불어 이번 수출을 통해 세계인들

에게 푸드나무의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번 홍콩 시장 진출을 계기

로 앞으로 더욱 뻗어 나가는 푸드나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드나무는 푸드테크 1호 기업으로 상장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18~19일 청약

을 받은 뒤 10월 초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끝)  

 


